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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Objectives
            In Korea, the rising rate of adolescent suicide is a serious social issue. Although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suicidal behaviors,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behaviors has not been well studied.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employing Selye’s general adaptation syndrome and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based on Baumeister’s escape theory.

          

          
            Methods
            Data from the 2019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2,028 adolescents’ data selected using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Polynomial regression was used as the primary analysis method, and the response surface method was employed for result visualization.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were curvilinear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Second, self-esteem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Third, self-esteem moderated th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The results empirically and partially confirm Selye’s general adaptation syndrome and Baumeister’s escape theor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heories concerning suicidal behaviors and social work practice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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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자살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24.6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2). 이 현상은 한국의 청소년에게도 발견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자살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41.1%)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따라서 한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와 개입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의 자살은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원인에 기인한다. Agnew (1992, 2015)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특정한 긴장 및 스트레스 요인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요인은 분노와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청소년은 비행이나 범죄로의 행동 수정(corrective action)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Zhang (2019)의 자살의 긴장이론(strain theory of suicide)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요인은 자살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Selye (1976)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건강 및 질병을 비롯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청소년의 긴장요인은 부모의 방임, 학대 등의 가정요인, 부정적인 교사관계 및 학교 경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학대 및 신체적, 정신적 폭력경험, 범죄 피해 등의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요인 등을 포함한다(Agnew,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청소년의 긴장요인 경험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경험(Lim & Chun, 2019), 성추행 피해경험(Shin, Chung, Lee, Lee, & Park,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Lee & Lea, 2016), 따돌림 피해경험(Lee & Chung, 2013)과 같은 긴장요인이 자살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학교 공간에서 또래와 함께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교우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청소년에게 자살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Kim & Park, 2015; Roeder & Cole, 2018). 전통적으로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래집단과 소통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학교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Aboujaoude, Savage, Starcevic, & Salame, 2015).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Hinduja & Patchin, 2015). 사이버불링은 온라인 공간이 가지는 익명성,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불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Lee & Lee, 2013; Parris, Varjas, Meyers, & Cutts, 2012). 예를 들어, 사이버불링의 온라인 공간의 공개성과 영속성의 특성으로 피해가 전통적인 불링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에도(Smith et al., 2008), 피해청소년이 사이버불링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높다(Dehue, Bolman, & Völlink, 200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불링피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측한다(Bauman, Toomey, & Walker, 2013; Brailovskaia, Teismann, & Margraf, 2018; Hinduja & Patchin, 2010; Kim, 2018; Lee & Yoon, 2022; Sampasa-Kanyinga, Roumeliotis, & Xu, 2014). 하지만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불링피해와 관련된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직접적 영향관계 분석(Hinduja & Patchin, 2010) 또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매개효과 검정(Bauman et al., 2013; Brailovskaia et al., 2018; Kim, 2018; Lee & Yoon, 2022; Sampasa-Kanyinga et al., 2014)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이버불링피해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고 분석하여, 불링피해와 자살행동 간의 심층적인 역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Selye (1976)의 일반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항력의 수준은 경고(alarm), 저항(resistance), 소진(exhaustion)단계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초기에는 떨어졌다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저항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스트레스 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적대적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공격은 피해자의 삶의 의지의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elye (1976)의 이론은 개인이 지니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저항력의 수준이 가변적이므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개인이 지닌 저항력 수준에 따라서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본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세와 생각과 느낌 전반의 평가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자살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Baumeister (1990)의 자살이론(escape theory)은 부정적 자기평가 특히,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관계(Lee, 2021; Lee & Lea, 2016), 스트레스(Lee, 2021; Lee & Chun, 2012)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영향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의 비선형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에 저항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영향관계가 변화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사이버불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elye (1976)와 Baumeister (1990)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비선형적 관계와 이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료를 활용하여 후향적 단면분석연구(retrospective cross-section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큰 표본크기에서 비롯되는 1종 오류(type I error) 발생확률을 줄이고자 마할라노비스 거리 매칭(Malhalanobis distance matching: MDM)을 적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줄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인 사이버불링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공변수(covariables)를 모두 투입하여 사이버불링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특성이 유사한 두 집단을 구성하여 분석과정에서 사례대조연구(case-control study)의 성격을 지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답한 중ㆍ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표본은 아동ㆍ청소년 총 9,270명을 포함하였는데, 이 중에서 중ㆍ고등학생 6,39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을 위하여 선별한 후, MDM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 1,690명의 응답자료(사이버불링피해 경험있음=1,014, 경험없음=676)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중복적으로 선택된 통제집단에 대한 빈도가중치(frequency weight)를 적용하여, 분석된 표본의 크기는 최종적으로 2,028명(사이버불링피해 경험있음=1,014, 경험없음=1,014)이었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1)’,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3)’의 3점 척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3점 척도의 변수는 선행연구(Kim, 2018; Sim, Kim, & Kwach, 2020; Lee, 2021)를 참고하여 연속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이버불링피해는 최근 1년 동안 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ㆍ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문 다섯가지를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놀림)을 동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따돌림을 당함’을 포함하였다. 응답은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1-2회 이상(=5)’까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에는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산 값을 활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최근 1년 동안 자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세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를 포함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하여 부정질문은 역코딩한 후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산 값을 활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서 가정 내 방임경험과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포함되었다. 가정 내 방임경험은 선행연구(Sim et al., 2020)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가정 내 방임경험에 관한 다섯 문항 중 네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를 포함하였다. 응답은 ‘한 번도 없음(=1)’부터 ‘1주일에 1~2회 이상(=5)’까지의 5점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에는 네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산값을 활용하였다. 값이 높을수록 가정 내 방임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청소년의 성별(남성/여성), 가족구성(양부모가정/한부모가정/기타), 가구경제수준(상/중/하), 학교(중학생/고등학생), 학교성적(상/중/하)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모두 명목변수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4. 분석방법
        먼저, 연구 참여자와 주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수행한 후, 사이버불링피해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 통계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다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알아보았고, 이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반응표면방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다항회귀분석과 조절효과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중심화는 같은 변수의 다차항을 포함하는 다항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소시킨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A 17과 Design-Expert 13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및 변수의 특성
        분석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원자료의 표본은 6,397명이었으나, 최종분석자료의 표본은 2,028명이었다. 원자료에서는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있는 청소년보다 5배 더 많았으나, 분석자료에는 같은 수의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남성청소년은 54.34%, 여성청소년은 45.66%으로 분포하였다. 대부분 양부모가족(88.46%)에 해당하였고,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보통 이상(중=36.24%, 상=48.13%)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56.26%, 고등학생은 43.74%로 분포하였고, 학교성적은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9.98%, ‘중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9.89%,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13%로 분포하였다. 사이버불링피해경험 유무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주요변수의 통계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원자료에서는 경제수준과 학교수준에 따른 차이와 사이버불링피해경험, 자아존중감, 방임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MDM이 적용된 분석자료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사라지거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nd variables of interest
            Unit: n(%) or Mean(SD)

          
          

        

        
          
            
              	Variables and categories
              	Raw data (n=6,397)
              	Analysis data (n=2,028)
            

            
              	Total
              	Cyberbullying experiences
              	Total
              	Cyberbullying experiences
            

            
              	No
(n=5,370)
              	Yes
(n=1,020)
              	χ2/t
              	No
(n=1,014)
              	Yes
(n=1,014)
              	χ2/t
            

          
          
            	Gender
            	Male
            	3,342
(52.30)
            	2,788
(51.92)
            	554
(54.31)
            	1.972
            	1,102
(54.34)
            	551
(54.34)
            	551
(54.34)
            	.000
          

          
            	Female
            	3,048
(47.70)
            	2,582
(48.08)
            	466
(45.69)
            	926
(45.66)
            	463
(45.66)
            	463
(45.66)
          

          
            	Family
structure
            	Both
            	5,757
(90.15)
            	4,857
(90.50)
            	900
(88.32)
            	4.945
            	1,794
(88.46)
            	897
(88.46)
            	897
(88.46)
            	.000
          

          
            	Single
            	534
(8.34)
            	435
(8.11)
            	99
(9.72)
            	196
(9.66)
            	98
(9.66)
            	98
(9.66)
          

          
            	Others
            	95
(1.49)
            	75
(1.40)
            	20
(1.96)
            	38
(1.87)
            	19
(1.87)
            	19
(1.87)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3,242
(50.78)
            	2,753
(51.29)
            	489
(48.08)
            	20.723***
            	976
(48.13)
            	489
(48.22)
            	487
(48.03)
            	.095
          

          
            	Middle
            	2,399
(37.58)
            	2,032
(37.86)
            	367
(36.09)
            	735
(36.24)
            	369
(36.39)
            	366
(36.09)
          

          
            	Low
            	743
(11.64)
            	582
(10.84)
            	161
(15.83)
            	317
(15.63)
            	156
(15.38)
            	161
(15.88)
          

          
            	School
            	Middle
            	2,855
(44.68)
            	2,279
(42.44)
            	576
(56.47)
            	68.275***
            	1,141
(56.26)
            	570
(56.21)
            	571
(56.31)
            	.002
          

          
            	High
            	3,535
(55.32)
            	3,091
(57.56)
            	444
(43.53)
            	887
(43.74)
            	444
(43.79)
            	443
(43.69)
          

          
            	GPA level
            	High
            	1,790
(28.03)
            	1,483
(27.64)
            	307
(30.13)
            	3.340
            	608
(29.98)
            	302
(29.78)
            	306
(30.18)
            	.069
          

          
            	Middle
            	2,693
(42.18)
            	2,286
(42.60)
            	407
(39.94)
            	809
(39.89)
            	404
(39.84)
            	405
(39.94)
          

          
            	Low
            	1,902
(29.79)
            	1,597
(29.76)
            	305
(29.93)
            	611
(30.13)
            	308
(30.37)
            	303
(29.88)
          

          
            	Cyberbullying experience
            	5.47
(1.64)
            	5.00
(0.00)
            	7.97
(3.08)
            	70.767***
            	6.48
(2.62)
            	5.00
(0.00)
            	7.96
(3.06)
            	30.80***
          

          
            	Self-esteem
            	8.98
(2.17)
            	9.09
(2.15)
            	8.39
(2.20)
            	9.489***
            	8.46
(2.13)
            	8.53
(2.13)
            	8.39
(3.01)
            	1.48
          

          
            	Neglect experiences
            	4.33
(1.12)
            	4.25
(.90)
            	4.74
(1.83)
            	13.066***
            	4.66
(1.72)
            	4.58
(1.72)
            	4.74
(2.43)
            	2.02*
          

        

        
          
            Notes. * p<.05, ** p<.01, *** p<.001
          

        

        

      

      
        2. 모형의 추정
        <Table 2>는 위계적 방식의 다항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차항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모두 포함된 선형(linear) 기초모형부터, 2차항(quadratic), 3차항(cubic), 그리고 조절변수항이 추가된 모형을 순서대로 추정하고 설명력의 증가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초기모형인 선형모형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의 분산값의 18.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모형에서 2차항 χ2을 투입한 모형은 초기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1.28% 증가하였다(ΔR=.0128, p<.001). 2차항 모형에 3차항 χ3을 투입한 모형은 2차항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ΔR=.0034, p<.01).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선형의 관계는 증가와 감소, 다시 증가하는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3차항 모형에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모형은 3차항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ΔR=.0062, p<.01). 즉, 3차항 모형에서 추정된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비선형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 
				
          

          
            Polynomial and moderation models estimation
          
          

        

        
          
            
              	Equation
              	Variables
              	R2
              	F
              	df
              	ΔR
              	FΔR
              	df
            

          
          
            	Linear
            	χ, m
            	.1899
            	42.96***
            	11, 2016
            	.1899
            	42.96***
            	11, 2016
          

          
            	Quadratic
            	χ, χ2, m
            	.2027
            	42.70***
            	12, 2015
            	.0128
            	32.46***
            	1, 2015
          

          
            	Cubic
            	χ, χ2, χ3, m
            	.2061
            	40.23***
            	13, 2014
            	.0034
            	8.67**
            	1, 2014
          

          
            	Moderation
            	χ, χ2, χ3, m,
χm, χ2m, χ3m
            	.2123
            	33.88***
            	16, 2011
            	.0062
            	5.28**
            	3, 2011
          

        

        
          
            Notes. χ = cyberbullying experiences, m = self-esteem; included control variables: neglect experience, gender, family structure, household economic status, school
          

          
            * p<.05, ** p<.01, *** p<.001
          

        

        

      

      
        3. 최종모형 분석
        <Table 3>은 본 연구의 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χ=0.082, p<.001; bχ2=-0.012, p<.001; bχ3=0.0004, p<.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b=-0.080, p<.001).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χm=-0.017, p<.01; bχ2m=0.004, p<.01; bχ3=-0.0002, p<.01).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정 내 방임경험이 자살생각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b=0.058, p<.001),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으며(b=0.240, p<.001),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217, p<.001).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 
				
          

          
            Result of polynomial and moderation model analysis
          
          

        

        
          
            
              	Variables
              	b
              	Robust
S.E.
              	
                β
              
              	t
              	p
              	95% CI
[min, max]
            

          
          
            	Cyberbullying experiences
          

          
            	　χ
            	0.082
            	0.011
            	.344
            	7.68
            	.000
            	[	0.061, 0.103]
          

          
            	　χ2
            	-0.012
            	0.003
            	-.481
            	-3.62
            	.000
            	[-0.018, -0.005]
          

          
            	　χ3
            	0.0004
            	0.0002
            	.226
            	2.12
            	.034
            	[	0.0003, 0.0007]
          

          
            	Self-esteem
          

          
            	　m
            	-0.080
            	0.009
            	-.273
            	-9.12
            	.000
            	[-0.098, -0.063]
          

          
            	Cyberbullying experiences × Self-esteem
          

          
            	　χm
            	-0.017
            	0.005
            	-.164
            	-3.21
            	.001
            	[-0.027, -0.007]
          

          
            	　χ2m
            	0.004
            	0.001
            	.447
            	2.99
            	.003
            	[	0.001, 0.007]
          

          
            	　χ3m
            	-0.0002
            	0.0001
            	-.338
            	-2.88
            	.004
            	[-0.0003, -0.0006]
          

          
            	Neglect experiences
            	0.058
            	0.011
            	.158
            	5.3
            	.000
            	[	0.036, 0.079]
          

          
            	Gender (ref=male)
          

          
            	　female
            	0.240
            	0.025
            	.191
            	9.43
            	.000
            	[	0.190, 0.290]
          

          
            	Family structure (ref=both)
          

          
            	　Single parent
            	-0.063
            	0.043
            	-.030
            	-1.47
            	.141
            	[-0.148, 0.021]
          

          
            	　Others
            	0.072
            	0.106
            	.016
            	0.68
            	.497
            	[-0.136, 0.280]
          

          
            	Household economic status (ref=high)
          

          
            	　Middle
            	0.034
            	0.028
            	.026
            	1.21
            	.228
            	[-0.021, 0.090]
          

          
            	　Low
            	0.217
            	0.041
            	.126
            	5.33
            	.000
            	[	0.137, 0.297]
          

          
            	School (ref=middle school)
          

          
            	　High school
            	0.032
            	0.025
            	.026
            	1.27
            	.204
            	[-0.018, 0.082]
          

          
            	GPA (ref=high)
          

          
            	　Middle
            	-0.020
            	0.030
            	-.016
            	-0.69
            	.492
            	[-0.079, 0.038]
          

          
            	　Low
            	0.046
            	0.033
            	.034
            	1.38
            	.167
            	[-0.019, 0.112]
          

          
            	Constant
            	1.097
            	0.056
            	
            	19.67
            	.000
            	[	0.987, 1.206]
          

        

        
          
            Notes. Estimator: robust, weight: frequency weight
          

        

        

        [Figure 1]은 위에서 계수 값으로 표현된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아존중감의 효과와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를 3차원 도표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 때, 다른 통제변수의 값은 평균수준으로 통제하였다. 다른 통제변수의 값에 따라 3차원 표면은 자살생각 축을 따라 상승 혹은 하강할 수 있다. 표면이 붉은색으로 표시될수록 높은 자살생각 수준을 뜻하며, 표면이 파란색으로 표현될수록 낮은 자살생각 수준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집단은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일정구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살생각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관계는 변화하게 되는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기울기가 완만하며, 일정 구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이를 보다 간단하게 2차원으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는 3차원 표면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극단 값(mean centered self-esteem=-5.45661)에서의 자살생각의 변화곡선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극단 값(mean centered self-esteem=3.54339)에서의 자살생각의 변화곡선을 95% 신뢰구간과 함께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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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년 상승하였으며, 청소년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었다. 자살은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 및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살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피해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Selye (1976)의 일반적응증후군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Baumeister (1990)의 탈출이론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행동을 설명하는 Selye (1976)와 Baumeister (1990)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발전과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세 가지의 주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는 비선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사이버불링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살생각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Bauman et al., 2013; Brailovskaia et al., 2018; Hinduja & Patchin, 2010; Kim, 2018; Lee & Chun, 2012; Sampasa-Kanyinga et al., 2014)에서 보고한 정적인 관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간 단계의 사이버불링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적인 관계로의 변화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없다.

      이 결과는 Selye (1976)의 이론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Selye (1976)에 따르면, 개인이 스트레스요인에 노출되는 초기단계에는 경고반응(alarm reaction)이 발생하는데, 이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상적인 저항수준(level of normal resistance)이 감소한다. 하지만, 경고반응단계를 거쳐 저항의 단계(stage of resistance)에 접어들면서 정성적인 저항수준이 증가하여 스트레스요인에 적응하여 양립이 가능하다. 이 때,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경고반응은 사라지게 된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살생각 수준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Selye (1976)의 설명과 같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정상 저항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며, 곧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피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시 자살생각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정적인 관계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Selye가 제시한 소진의 단계(stage of exhaustion)을 적용하면 다시 나타난 이 정적인 관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Selye (1976)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수준이 높은 저항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개인의 저항수준이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며, 초기의 경고반응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선의 정적인 관계만이 발견되지만, Selye (1976)의 이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곡선의 회귀선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인 관계는 계속 검정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Lee, 2021; Lee & Chun, 2012; Lee & Lea,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aumeister (1990)의 탈출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살과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 Baumeister (1990)는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개인에 대한 강한 비판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탈출(escape the self)하려는 행동 즉, 자살로 귀결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살행동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의 부적인 관계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불링의 특성 즉, 온라인 공간의 공개성과 영속성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이버불링피해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관계가 곡선형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의 기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Lee (202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Lee (2021)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생각 증가의 기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 경험이 더욱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지기반을 찾을 수 없다. 다만, Selye (1976)의 일반적응증후군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불링피해가 소진의 단계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며, 경고반응의 단계에 거쳐 저항의 단계에서 사이버불링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요인에 적응하여 양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타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이버불링피해뿐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 예를 들어 전통적 불링피해 등이 중복으로 발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변화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의한 조절효과는 각 자아존중감 단계에서 추정된 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다항회귀분석을 적용해야 보다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공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청소년에게 사이버불링피해는 자살생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이버불링피해는 공개적, 영속적 특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전통적인 불링피해보다 더욱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mith et al., 2008). 사이버불링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으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온라인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불링행위의 결과물이 발견하였을 시 이를 삭제하고, 즉각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서비스와 예방 교육은 일부 문제가 발생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사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에 상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상시 접근이 가능한 소통 및 상담창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 사전 체크리스트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사이버불링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불링행위와 피해와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불링행위 및 피해는 발견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피해청소년에게서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Dehue et al., 2008). 본 연구의 결과 사이버불링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대응에 실패하였을 때 잠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록 자살생각과는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높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므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정기적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하여 사이버불링피해 청소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이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이버불링피해의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굴하여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위한 구체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나,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Yim & Kim, 2020)과 관련한 연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연구(Chun & Park, 2019; Yi, Kim, & Park,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활용한 측정 지표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이나 자살생각을 보다 많은 항목을 활용한 조사가 가능하다. 둘째,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시간적 선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요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종단적 관계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불링피해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적 피해로 인한 행동변화를 분석하지 않았다. 사이버불링의 유형에 따른 자살생각 등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비선형적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는 자살생각과 비선형의 관계가 있었다. 사이버불링피해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에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 단계에서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는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부적인 관계는 경험적으로 지지된 바가 없으며 Selye (1976)의 이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결과의 이유를 유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궁극적으로 사이버불링피해가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으로 귀결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이버불링피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예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행동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모니터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예방교육의 필요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피해와 자살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Selye (1976)와 Baumeister (1990)의 이론적 틀을 사회과학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항회귀분석과 표면반응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방법론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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